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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현대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요리하

는 콘텐츠인 ‘먹방’과 ‘쿡방’을 자주 시청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과식을 유도하거나 불균형한 식단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식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먹방/쿡방 시청이 오히려 청소년의 건

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식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전국 중･고등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먹방/쿡방을 자주 시청하

는 청소년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러

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식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과 안전성을 

중시하거나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이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생활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식재료의 영양가치나 조

리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먹방/쿡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

이 아니라,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

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영양교육에서 

양질의 먹방/쿡방 콘텐츠를 활용하고, 급식에서도 건강과 맛의 

균형을 고려한 메뉴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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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요인을 매개로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 청소년들에게 먹방/쿡방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식문화 학습의 주요 채널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의 청소년 대상 자료(n=587)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이며, 성별 분포는 남성 51.28%, 여성 

48.72%로 균형있게 구성되었다. 식품선택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건강/안전성 요인, 실용성 요인, 미식/다양성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먹방/쿡방 

시청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0.124, p＜0.05), 식품선택요인 중 건강/안전성 요인(β=0.237, p＜0.001)과 

미식/다양성 요인(β=0.065, p＜0.05)이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심도는 식생활 만

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0.201, p＜0.001), 건강/안전성 요인과 미식/다양성 요인이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반면, 실용성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청소년의 제한된 경제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건강관심도는 먹방/쿡방 시청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먹방/쿡방의 부정적 영향과는 달리, 적절한 활용 시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건강관심도가 핵심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발견은 청소년 식생활 

개선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식생활 교육, 식품 마케팅 전략 수립, 건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콘텐츠 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와 건강관심도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먹방, 쿡방, 식품선택요인, 건강관심도, 식생활 만족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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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 초반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등장한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 방송)’은 

하나의 안정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조은하, 2020). 특히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이러한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다(김민희, 

정유경, 2022a). 팬데믹 이전 조사에서 김수경 외(2020)는 청소년의 먹방/쿡방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불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연구인 정승원 외

(2024)의 연구에서는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가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팬데믹 전후의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먹방/쿡방 시청이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현대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식품 선택과 식생활을 형성

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김인경, 2023; 홍승희, 2024). 홍승희(2024)의 연구에서는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빈도와 과일, 우유 섭취가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고카페

인 음료, 단맛 나는 음료, 야식 섭취가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가 청소년 

식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먹방/쿡방 시청이 시청자의 식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개인의 식생활 만족도는 건강관심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식품선택요인

과 같은 행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임진영, 정유경, 2024; 나종연 외, 

2024). 김혜송 외(2024)에 따르면, 건강관심도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강 관련 정보 수집과 실천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임진영과 정유경(202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배달 이용 그룹

이 배달 비이용 그룹보다 식품안전성과 건강관심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식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식품선택요인 역시 식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식품선택요인은 소비

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의미한다(박성진, 황재현, 2021). 

박성진과 황재현(2021)은 식품 선택 시 품질, 브랜드, 맛, 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함을 

보여주었으며, 김혜송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조절에 높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행동을 실천했으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식생활 만족도는 일관된 경향성 

없이 혼재되어, 고관심과 저관심 집단이 중간 관심 집단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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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먹방/쿡방 시청이 청소년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요인이 식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들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를 매개로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요인을 매개로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 시청 행태

와 식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청소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먹방/쿡방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2009년 아프리카TV에서 시작되어 크리에이터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국외에서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Mukbang’으로 사용될 

만큼 글로벌한 문화 현상이 되었다(김민희, 정유경, 2022a). 쿡방은 ‘요리하는 방송’의 줄임말로, 

요리법 및 식재료를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직접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홍승희, 2024).

먹방과 쿡방은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넘어 현대 사회의 식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서선희(2022)는 먹방이 누군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거나 기존의 음식을 맛있게 

또는 다양한 음식과 매치하여 시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정의하였다. 로요와 김종무

(2024)의 연구에서는 먹방이 음식을 먹는 과정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로서, ASMR1)과 자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식품선택요인

식품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김현주와 김유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경제성(3.81±0.64), 

1)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특정 소리나 시각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두피, 목 뒷부분 등에서 느껴지는 유쾌한 이완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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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3.70±0.72), 안전성(3.52±0.78), 건강(2.93±0.92)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성을 더 중시하며, 학년에 따라 기호와 안전

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식품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영향(3.44±0.62)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친구의 영향(2.43±0.60)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주아, 김봉철과 최양호(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선택에 있어 사회적, 신체적, 

재무적, 시간적, 성능적, 심리적 위험 요인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식품선택에는 경제성, 맛, 안전성, 건강과 같은 직접적 요인과 함께 

부모, 또래집단, 광고와 같은 환경적 요인, 지각된 위험 요인,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들은 청소년기의 식품선택 행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권주빈, 정유경, 2023). 이는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에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을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 김인경(2023)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를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건강관심도는 건강 행동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강한 식생활 및 생활습관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혜송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

행동 실천이 더 좋고, 식생활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관심도가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건강관심도가 여러 건강 관련 행동 및 태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했다. 신형철과 고수정(2024)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가 친환경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김은비와 남궁영(2025)의 연구에서도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은 외(2023)는 건강관심도가 SNS 신체인식, 식행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혔으며, 정윤희와 안영직(2023)은 건강관심도에 따라 인삼 및 홍삼차 소비행태와 선택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권주빈과 정유경(2023)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HMR 제품 구매 시 안전성과 건강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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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생활 만족도

식생활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식습관, 식품 선택, 식사 환경 등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식생활 만족도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전상민(2017)의 연구에 따르면 식생활 만족도는 단순

히 음식 자체에 대한 만족을 넘어 전반적인 식생활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포함한다. 임진영과 정유경(2024)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를 식품안전

성, 건강관심도와 함께 분석하였으며, 배달 이용 여부에 따라 식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배달을 이용하지 않는 그룹이 더 높은 식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김수아 등(2024)의 연구에서는 MSG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심리적 인식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성인과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성인은 식품안전 인식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청소년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일 변수가 성인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아 외(2024)는 MSG 사용 인식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성인은 식품안전 인식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청소년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맛, 유행 등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인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연령별 식생활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

의 이질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복란(2019)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가 

식이장애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했으며, 이는 신체상과 관련된 만족감이 전반적인 식생활 

만족도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식생활 만족도는 음식 자체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식생활 환경, 식품 안전성, 건강 

인식, 체형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된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다른 요인들이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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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설 설정

1. 먹방/쿡방 시청과 건강관심도의 관계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 관련 정보의 주요 전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강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경란(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건강한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인 정보 수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삶 전반의 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형숙과 유은영(2011)의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아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건강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집단의 건강인식과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비교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적절한 미디어 활용이 건강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먹방 및 쿡방 콘텐츠 시청이 청소년들의 건강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

다. 홍승희(2024)의 연구에 따르면,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불건강한 식습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민희와 정유경(2022a, 2022b)은 먹방이 현대 식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이

며, Z세대 청소년들이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

남을 보여주었다. 로요와 김종무(2024)의 연구는 먹방이 다양한 감각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도와 식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먹방과 쿡방 콘텐츠가 단순한 음식 소비나 오락적 측면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 영양 정보, 식재료에 대한 지식 등을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다(서선희, 2022). 이는 

미디어 콘텐츠가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먹방/쿡방 시청은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Z세대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되면

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민희, 정유경, 2022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먹방/쿡방 시청이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먹방/쿡방 시청은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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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선택요인과 건강관심도의 관계

식품선택요인과 건강관심도의 관계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식품선택

요인은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과 건강관심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식생활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Bénard et al.(2024)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 

환경 친화성 등의 요인을 식품 선택 시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건강한 식품군 섭취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단기적 만족보다 장기적 건강 이점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Stewart-Knox et al.(2024)은 모든 식품 선택 동기가 영양 자기효능감 및 내적 건강통제

소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 관련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은경, 조미숙과 오지은(2019)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당류저감 음료

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식생활고관여 집단’이 당류저감 음료의 

당함량과 라벨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식품 선택 행동이 건강관심도와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식품 선택 행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수진, 김효정과 김미라(2014)는 고등학생의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행동에 관한 연구에

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카페인 섭취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식품의 선택과 건강관심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환석과 황재현(2019)의 연구에서는 벤조피렌2) 저감화 모델의 가치측정에 있어 ‘벤조피렌 

저감화 가치의 중요도’, ‘벤조피렌에 대한 인지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소비자의 지불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건강관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전한 식품 선택 행동을 통해 건강관심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식품선택요인과 건강관심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품 선택 시 건강, 자연 성분, 영양 등의 요인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선택요인의 세 가지 하위요인(건강/안전성 중시 요인, 실용성 요인, 

2) 벤조피렌(Benzopyrene):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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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다양성 추구 요인)이 각각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식품선택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건강/안전성 중시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실용성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미식/다양성 추구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의 관계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최근 식품소비행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식생활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나종연 외, 2024), 이는 식품 선택, 식사 환경, 식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임진영과 정유경(202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소년의 배달 이용 그룹이 비이

용 그룹보다 건강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식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배달 비이용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상민(2024)의 고령 소비자 연구에서는 건강지향형과 식생활 고관심형 소비자들이 무관

심형보다 높은 식생활 만족도를 보였으나, 맛지향형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건강관심도 외에도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김혜송, 최선아와 노정옥(2024)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조절에 높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가

장 적극적으로 건강행동을 실천했으며, 이는 식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향

숙(2023)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식품표시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도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식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승인(2020)은 건강･식도락 추구형 소비자들의 가족 식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생활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건강관심도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과 식생활 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식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건강관심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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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간 관계와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먹방/쿡방 시청은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관심도는 다시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건강관심도가 먹방/쿡방 시청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진영과 정유경(2024)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성 관심도와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승희(2024)의 연구에서는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불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김민희와 정유경

(2022b)의 연구는 Z세대 청소년들이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

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는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를 매개로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식품선택요인과 식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건강관심도가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건강관심도는 먹방/쿡방 시청 수준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5: 건강관심도는 식품선택요인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5-1: 건강/안전성 중시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실용성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3: 미식/다양성 추구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식품소비행태조사는 국내 소비자의 식품구매행태, 소비행태, 식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로, 가구 및 가구원(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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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2차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전국 규모

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

의 먹방/쿡방 시청, 건강관심도, 식품선택요인, 식생활 만족도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셋째,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 식생활 변화

를 반영한 최신 자료로, 현 시점의 청소년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이며, 총 587명의 유효 응답을 수집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01명(51.28%), 여성 286명(48.72%)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13세 56명(9.54%), 14세 94명(16.01%), 15세 130명(22.15%), 16세 130명

(22.15%), 17세 102명(17.38%), 18세 75명(12.78%)이며, 중학생 280명(47.70%), 고등학

생 307명(52.30%)으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01 51.28

여성 286 48.72

13세 56 9.54

14세 94 16.01

연령 15세 130 22.15

16세 130 22.15

17세 102 17.38

18세 75 12.78

연령대 중학생 280 47.70

고등학생 307 52.3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87)

또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식생활 만족도 3.60 0.53 2 5

건강관심도 3.32 0.67 1 5

먹방/쿡방 시청 2.08 0.53 1 3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N=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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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식생활 만족도는 ‘현재의 식생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만족 한다’, 5=‘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 만족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식품 선택, 식사 

환경, 식습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음식 자체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걸친 경험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전상민, 2017). 전체 응답자의 식생활 만족도 평균은 

3.60(SD=0.53)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먹방/쿡방 시청 수준은 ‘음식과 요리에 관한 TV프로그램이나 미디어 매체 시청 여부’를 

3점 척도(1=‘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2=‘가끔 시청한다’, 3=‘자주 시청한다’)로 측정하였다

(M=2.08, SD=0.53). 

본 변수는 순서형 척도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시청 빈도는 본질적으로 연속적 개념으로, ‘전혀 시청하지 않음’에서 ‘자주 시청함’으로

의 순서적 증가를 나타낸다. 둘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9.6%가 ‘가끔’ 또는 

‘자주’ 시청한다고 응답하여, 시청 수준의 연속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차 데이터 활용의 한계로 인해 순서형 척도를 연속변수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측정학

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시청 정도 빈도(명) 비율(%)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1) 61 10.4

가끔 시청한다(2) 418 71.2

자주 시청한다(3) 108 18.4

표 3

먹방/쿡방 시청 빈도 분포(N=587)

또 다른 독립변수인 식품선택요인은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15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1)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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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보다 빵이나 과일 등으로 간단하게 먹는 편, (2) 가정간편식(HMR) 이용 빈도, (3) 소포장・
전처리 농산물 구매 경향, (4) 다양한 맛을 원해 식단 변화 추구, (5) 가격보다 맛 중시, (6) 

새로운 음식 시도 선호, (7) 칼로리・영양성분 고려, (8) 건강에 나쁜 것은 가급적 회피, (9) 

규칙적 식사 여부, (10) 여러 회사 제품 가격 비교 구매, (11) 가격 대비 품질 수준 체크, 

(12) 구매 목록 사전 작성, (13) 맛보다 안전성 우선 고려, (14) 위해가능성 있는 식품 섭취 

회피, (15) 안전인증(HACCP 등) 식품 구매 등 소비자의 식생활 전반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항목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식품선택요인(건강/안전성, 실용성, 미식/다양성)을 

추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5.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건강/안전성 중시 요인은 식품 선택 시 안전성, 영양, 건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안전인

증 식품 구매와 건강에 해로운 식품 회피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실용성 요인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성향으로, 구매 목록 작성과 가격 비교 등 계획적 소비 행동을 의미한다. 

미식/다양성 추구 요인은 새로운 맛과 식문화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새로운 음식 시도 

선호’, ‘맛 중시’, ‘식단 변화 추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쾌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식경험을 확장하려는 태도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의는 Stewart-Knox et al.(2024) 및 전상민(2024)의 연구

에서 제시된 ‘미각-다양성 기반 식품선택 동기’와 유사하다.

3) 매개변수

건강관심도는 본 연구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유한 관심의 수준’으로 조작적으

로 정의하였다. 이는 권주빈과 정유경(2023)이 제시한 건강관심도의 개념을 본 연구의 맥락

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을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의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이를 “귀하께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요?”라는 단일 문항

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M=3.32, SD=0.67). 

김혜송 외(2024)의 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행동 실천이 더 좋고 식생활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건강관심도 측정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행동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중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비록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규모 표본(N=587)

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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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15.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식품선택요인의 하위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회

전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은 KMO(Kaiser-Meyer-Olkin) 검정과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도출된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Nunnally(1978)

에 따르면 탐색적 연구에서는 0.6 이상, 기초연구에서는 0.7 이상, 응용연구에서는 0.8 이상의 

신뢰도 계수가 요구된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5,000회의 반복추출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이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먹방/쿡방 시청 수준과 식품선택요인

(건강/안전성 요인, 실용성 요인, 미식/다양성 추구 요인)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건강관

심도를, 종속변수로는 식생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들이 건강관심도를 

매개로 하여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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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Ⅴ.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식품선택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KMO 값이 0.872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²=2836.44, df=105, p＜0.001). 총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인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54.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15개 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교차적재된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개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 문항 내용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s α

건강 및 안전성

중시 요인

안전성 인증 식품(HACCP) 구입 0.584

3.84 0.714

가격/맛보다 안전성 우선 0.705

건강에 나쁜 음식 회피 0.643

칼로리/영양성분 고려 0.543

위해가능성 식품 섭취 거부 0.147

표 4

식품선택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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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은 ‘건강 및 안전성 중시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안전성 인증 식품 구입, 

안전성 우선 고려, 건강에 나쁜 것 기피, 칼로리 및 영양성분 고려, 위해 가능성 있는 식품 

기피 등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실용성 요인’으로, 구입 목록 작성, 가격대비 

품질 체크, 가격 비교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미식 및 다양성 추구 

요인’으로, 새로운 음식 시도, 맛 중시, 다양한 식단 등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건강 및 안전성 중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714로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고, 실용성 요인은 0.777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식 및 다양성 추구 요인은 

0.663으로 Nunnally(1978)가 제시한 탐색적 연구의 기준(0.6 이상)을 충족하였다.

2.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 분석에서 먹방/쿡방 시청(β=0.124, p＜0.05), 건강/안전성 요인(β=0.237, p＜0.001), 

미식/다양성 요인(β=0.065, p＜0.05)은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 가설 2-1,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반면 실용성 요인(β=0.025, 

p＞0.05)은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먹방/쿡방 시청(β=0.097, p＜0.05), 건강/안전성 요인(β=0.102, p

＜0.001), 미식/다양성 요인(β=0.110, p＜0.001)이 식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에서 건강관심도(β=0.201, p＜0.001)는 식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건강관심도가 투입된 후, 먹방/쿡방 시청이 

요인 문항 내용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s α

실용성 요인

구입 목록 사전 작성 0.792

2.17 0.777가격대비 품질 체크 0.732

동일제품 회사별 가격비교 0.678

미식 및 다양성

추구 요인

새로운 음식 시도 선호 0.763

2.16 0.663가격보다 맛 중시 0.646

다양한 맛/식단 변화 추구 0.331

총 분산설명(%) 54.41

KMO=0.8721 Bartlett’s χ2 =2836.44 (df=1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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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였고(β=0.072, p =0.061), 

건강/안전성 요인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β=0.054, p＜0.05). 미식/다양성 요인의 영향력도 

다소 감소하였다(β=0.097, p＜0.001).

변수
1단계(건강관심도) 2단계(식생활 만족도) 3단계(식생활 만족도)

β(S.E.) β(S.E.) β(S.E.)

먹방/쿡방 시청 0.124* (0.048) 0.097* (0.039) 0.072 (0.038)

건강/안전성 요인 0.237*** (0.026) 0.102*** (0.021) 0.054* (0.022)

실용성 요인 0.025 (0.026) -0.009 (0.021) -0.014 (0.020)

미식/다양성 요인 0.065* (0.026) 0.110*** (0.021) 0.097*** (0.020)

건강관심도 - - 0.201*** (0.033)

상수 3.061*** (0.103) 3.397*** (0.085) 2.781*** (0.130)

R² 0.145 0.091 0.146

F값 24.64*** 14.51*** 19.83***

표 5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주: β는 표준화 회귀계수, S.E.는 표준오차, *p＜0.05, **p＜0.01, ***p＜0.0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먹방/쿡방 시청

(z=2.24, p＜0.05), 건강/안전성 요인(z=9.08, p＜0.001), 미식/다양성 요인(z=2.45, p＜0.05)

의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4, 가설 5-1, 가설 

5-3이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먹방/쿡방 시청의 간접효과는 0.0252(95% CI: [-0.0079, 0.0616])로 

나타났다. 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안전성 요인의 간접효과는 0.0473(95% CI: [0.0371, 

0.0575]), 미식/다양성 요인의 간접효과는 0.0027(95% CI: [0.0027, 0.0244])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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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매개효과 유의성
[하한값, 상한값]

먹방/쿡방 시청 0.0252 [-0.0079, 0.0616] 비유의

건강/안전성 요인 0.0473*** [0.0371, 0.0575] 유의

미식/다양성 요인 0.0027* [0.0027, 0.0244] 유의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주: 간접효과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부트스트래핑 반복횟수: 5,000회, *p＜0.05, ***p＜0.001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먹방/쿡방 시청 수준과 식품선택요인이 건강관심도를 매개로 하여 식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방/쿡방 시청은 건강관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24, 

p＜0.05). 이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부정적 영향과는 다른 결과로, 청소년들이 먹방/쿡방을 

통해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트스트래핑 분석에서

는 먹방/쿡방 시청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95% CI: [-0.0079, 

0.0616])은 이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식품선택요인 중 건강/안전성 요인(β=0.237, p＜0.001)과 미식/다양성 요인(β

=0.065, p＜0.05)이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건강/안전성 요인은 건강관심도(r =0.351, p＜0.001)와 식생활 만족도(r =0.190, p＜0.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건강관심도는 독립변수들과 식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obel test 결과, 특히 건강/안전성 요인의 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z=9.08, p＜0.001).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14.6%(R²=0.146)로 나타났다.

넷째, 실용성 요인은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025, p ＞0.05). 이는 

박성진과 황재현(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식품 선택 시 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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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현주와 김유경(202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식품 구매 시 경제성(3.81±0.64)을 건강(2.93±0.92)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구분 가설 내용 결과 통계값

H1 먹방/쿡방 시청 → 건강관심도 채택 β=0.124*

H2-1 건강/안전성 요인 → 건강관심도(+) 채택 β=0.237***

H2-2 실용성 요인 → 건강관심도(+) 기각 β=0.025

H2-3 미식/다양성 요인 → 건강관심도(+) 채택 β=0.065*

H3 건강관심도 → 식생활 만족도(+) 채택 β =0.201***

H4 먹방/쿡방 시청 → 건강관심도 → 식생활 만족도 부분 채택a z=2.24*

H5-1 건강/안전성 요인 → 건강관심도 → 식생활 만족도 채택 z=9.08***

H5-2 실용성 요인 → 건강관심도 → 식생활 만족도 기각 -

H5-3 미식/다양성 요인 → 건강관심도 → 식생활 만족도 채택 z=2.45*

표 7

주요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요약

*p＜.05, **p＜.01, ***p＜.001

a: Sobel test에서는 유의했으나 부트스트래핑(95% CI: [-0.0079, 0.0616]) 에서는 유의하지 않음

건강관심도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먹방/쿡방 시청이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심리적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먹방/쿡방을 시청하면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식품선택요인 중 건강/안전성 요인과 미식/다양성 요인의 매개효과는 이들 요인이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건강관심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행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전반적인 식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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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먹방/쿡방 시청 0.072 0.025 0.097*

건강/안전성 요인 0.054* 0.047*** 0.101***

실용성 요인 −0.014 0.005 −0.009

미식/다양성 요인 0.097*** 0.014* 0.111***

건강관심도 0.201*** - 0.201***

표 8

주요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p＜.05, **p＜.01, ***p＜.001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이는 최근 

먹방/쿡방 콘텐츠가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건강한 식습관, 영양 정보, 식재료에 대한 지식 

등을 함께 다루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Z세대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능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희, 정유경, 2022b).

실용성 요인이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청소년들의 식품 선택 과정에

서 실용성(가격, 접근성 등)이 건강관심도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안주아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식품 선택 시 재무적 위험과 건강 관련 위험을 독립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한된 경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가격과 실용성은 건강 

관심과는 별개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먹방/쿡방 시청이 청소년의 건강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김수경 외(2020)와 홍승희(2024)의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적 

영향과는 차별화되는 발견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조형

숙과 유은영(2011)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인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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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강/안전성 요인이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 

향상에 있어 실천적 요소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이는 임진영과 정유경(2024)이 제시한 건강

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Stewart-Knox et 

al.(2024)의 연구에서 식품선택동기와 영양, 자기효능감이 양(+)의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

셋째, 미식/다양성 요인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식생활 만족도가 단순히 건강 측면뿐만 아니

라 맛과 다양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상민(2024)

의 연구에서 맛지향형 소비자들이 높은 식생활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 식생활 만족

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실용성 요인이 건강관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청소년의 식품 선택 

행동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혜송 외(2024)의 연구에서 체중조절 관심

도에 따른 식생활 만족도가 일관된 경향성 없이 혼재된 결과를 보인 것처럼, 청소년의 식품 

선택과 건강 행동은 단순한 선형 관계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

의 식생활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건강관심도의 매개효과 확인은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이 미디어 시청이나 식품선택요인이 식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는 인지적･정서적 요소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청소년의 식행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한 

자극-반응 모델을 넘어선 인지적 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2) 실무적 시사점

첫째, 교육기관은 먹방/쿡방 콘텐츠를 식생활 교육의 보조 자료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먹방/쿡방 시청이 건강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

로, 영양교사가 선별한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토론과 실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

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급식 운영자들은 건강과 맛의 균형을 고려한 메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안전성 요인과 미식/다양성 요인이 모두 중요하게 나타난 만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동시에 청소년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 마케팅 담당자들은 청소년 대상 커뮤니케이션에서 맛과 가격 외에도 건강가치와 

영양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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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은 청소년들

의 식품 선택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실용성 요인이 건강관심도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정책 입안자

들은 청소년 대상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 정책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건강한 식품이 경제적으로도 접근 가능할 때, 청소년들의 건강관심도가 실제 식품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외식업체는 건강한 메뉴 제공과 함께 다양한 맛과 새로운 음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식/다양성 요인이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메뉴 선택지와 새로운 음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식사를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관심도의 매개효과는 청소년 대상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단순히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양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정보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 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급식 운영에서도 영양적 가치와 함께 건강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채택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 대상의 먹방/쿡방 시청 패턴, 

건강관심도, 식품선택요인, 식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먹방/쿡방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특성(예: 정보 전달형, 오락형, 실시간 방송형 등)과 시청 맥락(예: 혼자 시청, 가족과 

함께 시청 등)을 세분화하여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를 통해 본 연구의 구조적 접근의 차별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홍승희(2024)가 먹방 시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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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반면, 본 연구는 건강관심도 매개 경로를 통한 긍정적 영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셋째, 매개변수의 측정과 관련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관심도를 단일 차원으로 측정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관심도 외에도 자기효능감, 식품 리터러시 등 다양한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이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

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학생(47.70%)과 고등학생(52.30%)의 비율이 유사

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학년에 따른 식품 선택 행동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김현주와 김유경(2020)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식품구매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먹방/쿡방 시청의 매개효과가 Sobel test에서는 유의했으나 부트스트래핑 분석에

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불일치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표본 크기나 

측정 도구의 정밀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

과 분석을 통해 이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의 적용을 제안한다. 양적 연구를 통해 변수 간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심층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토론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먹방/쿡방 

시청 경험과 식품 선택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합연구방

법은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미식/다양성 요인과 건강관심도 간의 관계, 그리고 실용성 

요인이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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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adolescents’ Mukbang/cookbang viewing 

levels and food selection factors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consciousness

Kang, Sungil*ㆍHyun, Byunghwan**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adolescents’ viewing of Mukbang (TV 

eating programs) and cooking shows (Cookbang) affects dietary satisfaction 

through health consciousness and food choice factors. Using data from 587 

adolescents aged 13-18 in the 2023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ood choice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health/

safety, practicality, and gourmet/diversity factor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s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methods. The results revealed that watching TV 

Mukbang/cooking programs positively influenced interest in health (β=0.124, 

p<0.05), with health/safety factors (β=0.237, p＜0.001) and gourmet/diversity factors 

(β=0.065, p＜0.05) significantly affecting health consciousness. Health consciousness 

positively influenced dietary satisfaction (β=0.201, p＜0.001), with health/safety 

and gourmet/diversity factors significantly mediating this relationship, while 

practicality factor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Medi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health conscious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kbang/cooking 

show viewing and dietary satisfaction.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suggesting 

negative impact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ukbang/cooking programs can 

positively influence adolescents’ interest in health when appropriately utilized. Th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dietary education programs, food marketing strategies, 

and healthy media content development.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content 

type effects an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health consciousness. 

Key Words: Mukbang, cooking shows, health consciousness, food choice factors, 

dietary satisfactio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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